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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축구 대표팀이 레바논 원정에서

22년만에승리에도전한다 울리슈틸리

케감독이이끄는한국은 8일 밤 11시(한

국시간) 레바논 남부도시 시돈에서 2018

년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G조 3차전에서레바논을상대한다

한국은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57

위인반면레바논은133위로차이가많이

나는편이다 두 나라의상대전적에서도

한국이 7승2무1패로 앞서 있다 G조 중

간 순위에서도한국이 2승으로 쿠웨이트

와함께공동선두를달리고있고레바논

은 1승1패를기록해 5개나라가운데 3위

에머물러있다하지만레바논원정경기

에서 우리나라는 최근 이상하리만큼 힘

을쓰지못했다

조광래 감독이 대표팀을 지휘하던 시

절인 2011년 11월 브라질 월드컵 3차 예

선에서 12로졌고최강희감독이설욕을

다짐하며 2013년 6월에다시베이루트를

찾았으나 11로 비겼다 2004년 독일 월

드컵예선원정경기에서도 11로승부를

내지못하는등한국은최근세차례레바

논원정에서 2무1패에그쳤다

우리나라가 레바논 원정에서 이긴 것

은 1993년 5월 미국 월드컵 예선이 마지

막이다

최근 세 차례 원정에서 2무1패를 하는

동안 홈 경기에서는 3전 전승을 거둔 것

은물론세경기에서 11골을퍼붓고한골

도 내주지 않았던 점에 비춰보면 레바논

원정에서의부진은 징크스외에달리설

명할길이없어보일정도다

이번 경기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크

다 한국과함께G조공동선두를달리는

쿠웨이트는 같은 날 약체 라오스를 상대

하기 때문에 한국이 이번 레바논 원정에

서도 승리를 챙기지 못하면 조 1위를 쿠

웨이트에내줄가능성이높다 그럴경우

10월 쿠웨이트 원정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없다 쿠웨이트는FIFA 랭킹 127

위로 G조에서한국바로다음순위에올

라있는팀이다

다행히한국의최근기세는매섭다 3일

라오스와홈경기에서 80으로대승을거

둬8월동아시안컵에서지적됐던 골결정

력문제를말끔히털어냈다손흥민(토트

넘)이 해트트릭을 달성했고 신예 권창훈

(수원)은두골을넣었으며 5년만에다시

대표팀에 돌아온 석현준(비토리아FC)도

골맛을봤다 이번레바논원정에손흥민

이 빠지지만 구자철(아우크스부르크) 박

주호(도르트문트)가새로가세한다

공격적인전술을구사했던라오스전과

는달리레바논과경기에서는 2선공격진

에서게될구자철과수비형미드필더박

주호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

다 대표팀은 5일 레바논 베이루트 도착

후오후훈련을통해현지적응에나섰다

가벼운 러닝에 이어 라오스전 선발 출전

했던 선수들은 모여서 족구 시합으로 몸

을 풀었고 다른 선수들은 슈팅 훈련을

약 1시간정도이어갔다 대표팀은 6일에

도 베이루트에서 훈련한 뒤 경기 7일 시

돈으로 이동해 공식 훈련 및 기자회견을

할예정이다 연합뉴스

5일오후(현지시간) 레바논베이루트무니시팔스타디움에서대한민국축구대표팀선수들이가볍게뛰며몸을풀고있다 대표팀은 8일밤 11시(한국시

간) 레바논시돈의시립경기장에서레바논과2018년러시아월드컵아시아지역2차예선G조원정경기를치른다 연합뉴스

한국축구 22년레바논원정징크스깬다

필승의각오

내일밤 러시아 월드컵 亞지역 2차 예선 G조

최근 원정서 2무1패 열세  이겨야 조1위 수성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에처

음 출전한 노무라 하루(일본한화)가 한

화금융클래식에서우승을차지하며우승

상금 3억원을받는잭팟을터뜨렸다

노무라는 6일충남 태안의골든베이골

프장(파726천631야드)에서열린대회 마

지막날 4라운드에서버디없이더블보기 1

개 보기 1개로 3타를 잃어 합계 1언더파

287타를적어냈다

일본인아버지와한국인어머니사이에

서 태어난 노무라는 4타차 선두였다가 4

라운드에서 7타를 잃은 배선우(21삼천

리)와 동타를 이룬 뒤 연장전에서 승리했

다 노무라는 18번홀(파5)에서 이어진 연

장 1차전에서그린밖에서친네번째샷을

홀 1m 이내에 붙여 파를 잡았다 생애 첫

우승을노렸던배선우는이홀에서보기에

그쳐우승컵을노무라에게 넘겨줬다

한화의 후원을 받는 노무라는 이번 대

회에는추천선수로출전했다 연합뉴스

노무라하루 KLPGA 처녀출전 3억 잭팟

남다른장타력을앞세워 2010년한국프

로골프투어(KGT) 상금왕까지 올랐지만

3년 동안 슬럼프에 빠졌던 김대현(27캘

러웨이사진)이부활했다

김대현은 6일 대전 유성 컨트리클럽(파

726천796야드)에서 한국프로골프투어

매일유업오픈 최종 라운드에서 6언더파

66타를 몰아쳐 4라운드 합계 21언더파

267타로 황중곤(23혼마) 이지훈(29) 등

을 2타차로따돌리고정상에올랐다

김대현은 2012년 먼싱웨어 매치플레이

챔피언십을 제패한 지 3년만에 투어 통산

네번째우승을차지했다

300야드를 훌쩍 넘는 장타가 장기인 김

대현은 2010년 매경오픈 우승과 SK텔레

콤오픈준우승을차지하며상금왕에올랐

으나 미국 진출을 노리다 뜻을 이루지 못

하고 어깨 부상까지 겹쳐 2013년과 2014

년두시즌을힘겹게보냈다

올해도앞서7차례대회에서4차례나컷

탈락하는등부진했지만매일유업오픈우

승으로재기의발판을마련했다

작년 이 대회 우승자 황중곤은 7언더파

65타를치며한때 3타차단독선두를달리

기도 했지만 16번(파4) 18번홀(파4) 보기

로 2연패의꿈을접어야했다

이지훈은후반 8개홀에서 4타를줄이는

등 7언더파 65타를때려시즌최고성적을

냈다

1라운드에서한국프로골프투어한국선

수 18홀 최소타인 10언더파 62타를 때려

시즌 2승을 바라봤던 이태희(27OK저축

은행)는 1타밖에줄이지못해공동4위(18

언더파 270타)에그쳤다

3라운드에서이태희와공동선두에나섰

던최고웅(28)도이븐파 72타로부진공동

7위(17언더파 271타)로대회를마쳤다

연합뉴스

장타왕 김대현 3년만에우승

한화금융클래식우승

KPGA 매일유업골프

21언더파 267타 정상

라오스엔 80 대승


